
“인공지능 융합 연구로 사회문제해결 기여”

지스트, AI 융합인재 양성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AI기술 접목, 사회현안을 융합적 사고로 탐구하는 X+AI 융합형 과학기술인 양성 기대

    

▲ 성과발표회에서 23건에 대한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진 박사(전기전자컴퓨터공학
부 송영민 교수 연구실)가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왼쪽에서 다섯 번째)했으며, 우수상은 안창욱 
교수(AI대학원) 연구팀이 수상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박사급 신진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AI 기반 사회문제해결 융합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성과발표회

를 개최했다. 

‘AI 기반 사회문제해결 융합인재 양성 지원사업’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박사급 연구

원들의 AI 융합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사회문제해결 역량

을 지닌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지스트의 

과학기술선도기초 사업의 일환으로 1년 간 진행됐다.

지스트는 이번 사업에서 연구자 구성에 따라 3개의 트랙으로 나눠 신진 연구자 66

명, 총 24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학문(X) 속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법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원했다. 

3개 트랙은 박사급 연구원인 ‘X 전공자’를 주축으로 △‘X 전공자’단독 구성인 Ⅰ트

랙 △‘X 전공자’와 AI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된 Ⅱ트랙 △‘X 전공자’와 AI 전공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된 Ⅲ트랙이며, 핵심 역량에 따른 연구 활동비를 단계별로 지

원했다.



또한 약 2주간(2022.6.20.~7.1.) K-digital Platform 사업과 연계해 CJ 올리브네트웍

스와 함께 Digital 기초-중급 과정의 Data 처리 교육 등을 제공해 AI 비전공자가 AI 

기술 이해 및 습득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재교

육과정도 운영했다. 

지난 12월 12일 열린 성과발표회에서는 1‧2차 지원과제 23건에 대한 발표와 시상

식이 진행됐으며, 송영민 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연구실의 유영진 박사가 1등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영진 박사는 AI 딥러닝 기반 ‘가이아 투르누아(Gires-Tournois)’ 플랫폼을 이용한 

‘바이러스 컬러 감지’ 연구를 진행하고 AI를 통해 기존의 바이러스 감지 기술을 개

선해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앙상블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내 에너지 소모 추정’연구를 발표한 안창

욱 교수(AI대학원) 연구팀(Kumar Gautam 박사, 김만재 박사과정생)이, ▲장려상은 

‘하지(下肢) 재활훈련을 위한 AI융합 소프트 3차원 힘 센서 기반 촉각 피드백 시스

템 개발’ 연구를 진행한 윤정원 교수(융합기술학제학부) 연구팀(이호수 박사, 최윤호 

통합과정생)이 수상했다.

지스트는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X-AI 융합형 연구를 활성화하

고 국가 원천연구의 핵심 인력인 박사급 신진 연구원들이 AI를 자기 분야에 잘 활

용하는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 지스트가 박사급 신진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AI 기반 사회문제해결 융합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기선 총장은 “최근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HPC-AI(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공용 인프라 등 지스트의 우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사

회적 현안을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X+AI 융합형 과학기술인을 양성함으로

써 지역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